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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이 정장을 입고 공허한 스튜디오 같은곳에 (상)트로피를 연상시키는 듯한 무언가를 들고 

의자에 앉아 독백을 중얼거린다. (흑백으로 연출) 그걸 카메라로 롤을 돌리고 있는 VCR 

주인공 : 음 . . . 참 오래걸렸네요 (트로피를 보고 싱긋 웃는다) 이 상을 받기까지 저는 어 . . .  

일단 응원해준 우리 가족과 친구들 고맙고 사랑하고 . . . 앞으로도 나 계속 열심히 살테니까 . .  

열심히? 열심히 산다? . . . . 

(화면이 짤리거나 끊기듯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힘든 시간 버텨준 내 자신한테 너무 고맙고 . . .  

잘했다 . . . 잘했다 라고 말해주고 싶고 (웃다가) 

(화면이 짤리거나 끊기듯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힘들어, 힘든데 좋아하는게 날 행복하게 해줄까?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화면이 짤리거나 끊기듯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너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누구의 잘못도 없었지 

없었지 . . .어쩔 수 없었지 

(화면이 짤리거나 끊기듯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런 나를 기억해주세요 

(고개를 푹 숙이며) 오래오래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인공이 다가와서 카메라 롤 버튼을 끄면 화면이 꺼지며 버튼소리로 다음 씬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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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카메라에 있는 사진들을 넘겨본다. 

(남자와 주인공이 대화할때 중간중간에 자료화면같이 그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 장면들 나옴) 

 

남자 : 흑백사진이 되게 많네요? 

주인공 : 아 제가 사진을 흑백으로 찍는걸 좋아해서요 

남자 : 저도 흑백사진 되게 좋아하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주인공 : 뭔가 흑백사진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요 

남자 : 흑백사진의 분위기라 ... 좋죠! 전 근데 사람은 흑백으로 안찍어요 

주인공 : 왜요? 

남자 : 그냥 슬퍼보여요 우울한 사진은 왠지 싫거든요 

주인공 : 사람이 해맑게 웃고있는 흑백사진이라면요? (웃으며) 

남자 : 음... 마냥 행복해보이는 사진은 아닐수 도 있지 않을까요 

감정을 기록한 느낌이 강하달까 슬픈 과거를 떠올리는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사진의 내용이 어떻든간에 사실은 무뎌진 이야기가 있을것 같고 그래요 

주인공 : 하지만 반대로 슬픈 기억을 기록해 두는 건 좋은거 아닐까요? 

왜, 슬픈기억들은 생각해보면 대부분 어떤 소중한 것에 대한 기억이잖아요 

음. . . 보면. . . (잠시 생각하다) 예를들면 소중한 것을 잃는다던가 그런거... 

그걸 기록한다는건 그 소중한 것을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뜻이니까 . . .  

남자 : 오래오래 기억한다 . . . 음 . . .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주인공 : 사진찍는다는게 다 그런것들도 다 기억하려고 그러는거 아니겠어요 

남자 : . . . 근데 만약 카메라에 감정이 있다면 너무 고통스러울것 같지 않아요? 

그 감정들을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가지고 가는거잖아요 카메라는 

주인공 : 제가 카메라를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 .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거든요 

잊지 않고 계속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게 부러워요 

잊지않는다는 말은 참 좋은말 같아요 

남자 : 그렇구나 . . . 그럼 혹시 왜 파시는거 에요? 

주인공 : 네? (남자의 표정이 벙찌며 굳는다) 

남자 : 이 카메라 . . . 왜 파시는거냐구요 

주인공의 벙찐 표정이 클로즈업됬다가 

남자와 주인공이 풀샷으로 잡히며 장소가 지하철 역임을 보여주면서 

카메라를 직거래 중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암전 되었다가) 



#3 

처음 시작때 틀어졌던 VCR자료가 다시 켜진다. 이번엔 끊기지 않고 쭉 재생 된다. 

남자 : 열심히? 열심히 산다? . . . . 

난? 근데 난 참 열심히 살았는데 . . .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 . . .  

힘든 시간 버텨준 내 자신한테 너무 고맙고 . . .  

잘했다 . . . 잘했다 라고 말해주고 싶고 (웃다가 잠시 멈춘다) 

내가요 근데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게 아니라요 놓지 못했던거에요 

그냥 마냥 이렇게 손에 쥐고 안놔준게 아니라니까? (손을 깍지껴서 구긴다) 

카메라는 나한테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기록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마른세수를 하는 남자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나라고 나 . . . 나 자신 같은 존재라고 . . 어? 내가 거기있는데  

(카메라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는듯한 목소리로) 

(남자가 엉엉울기 시작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버려요 쉬웠겠냐고 이게 

이해가 돼요? 그걸 다 막 . . . 다 . . .  나를 잃어버리는게 너무 무섭다구요 . . .  

근데요 이제는 . . .  이해가 되려고 해 

내가 . . .힘들어 . . . 힘든데 좋아하는게 날 행복하게 해줄까?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암전) 

-끝.-


